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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은 작아도 크게 본다.

2. 금강산보다도 섭리사 자연성전을 더 크게 본다. 

  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. 

3. 작은 자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자가 더 큰 자가 된다. 큰 자는 작은 

자의 배경으로 쓰이게 된다.

4. 어떤 지역이 작아도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큰 지역보다도 더 크

게 쓰인다. 큰 지역은 하나의 증거 지역과 배경 지역으로 뜻 있는 곳

을 조명해 주는 데 쓰인다. 


